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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옥은 유기체 같습니다. 집이란 매 시대의 발전에 따라 함께 

진화하고 있죠. 이전의 것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오늘날의 한옥

이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”

얼마전까지만 해도 한옥은 고이고이 보전해야할 문화재쯤

으로 생각되었다. 서울에 있는 유명 한옥전시관을 가도 ‘올라가

지 마시오’란 푯말을 먼저 만나게 되었었다. 하지만 전통가옥이 

문화재로만 남겨질 경우 이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멀어

지고 잊혀질 지도 모른다.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한옥에 대한 관

심이 많아지면서 건강을 위한 목적이나 정서적인 이유로 수십

년을 살아온 아파트 생활을 접고 직접 한옥을 짓고 살아가는 사

람들이 늘고 있다. 그래서인지 요즘 북촌에 있는 한옥문화원에

서 진행하는 한옥짓기 교육과정에는 전문인은 물로 일반인들의 

발길이 잦아졌다.

북촌에 있는 한옥문화원은 문화재로 인식되는 한옥을 현대

를 사는 우리들의 주거형태에 맞도록 진화하는 “오늘날의 한옥”

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.   

“한옥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도 놀랍도록 정교

한 과학을 가지고 지어진 주거형태입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몇

해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도 건축학과에 한

옥에 대한 교육과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요즘들어 몇몇 학교에

서 한옥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있지만 취업과 한옥의 교육영

역에 대한 구분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교육자체가 어려운 

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”

13년째 한옥문화원에서는 한옥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연구

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. 근래에 들에 한옥의 우수성에 대한 

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건축가나, 디자이너, 건축학과 학생

들 등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.

지금 한옥문화원의 2대 원장인 장명희 원장은 사람들이 거

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란 것은 그 건축의 의미뿐 아니

라 삶의 모든 문화와 역사가 축척되어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

되었고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. 그래서 

한옥건축가인 신영훈 선생님, 한옥사진전문가 고 김대백 선생

님 그리고 몇몇 기능인 선생님들과 함께 보존해야할 한옥이 아

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한옥에 대한 길을 모색하자는 의미

의 한옥문화원을 만들었다. “한옥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

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아닙니다. 집은 한 가구의 역사를 모으

고 그것이 모여 한 세기를 만들어가는 문화의 집합체입니다. 그

것을 알기에 한옥문화원은 문화재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금 지

어지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에 비영리 사단법인으

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”

사진으로 발견하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기대

한옥문화원은 올해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첫 사진공모전 ‘한옥

사진공모전’을 가진다. 장명희 원장은 사진에 대한 많은 관심이 

한옥과 함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. 한옥의 

작은 부분들에 집중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

애정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인 

한옥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라질 것이라는 바람이다. 

“건축사적으로 보면 건축물은 언제나 각 시대의 과정을 거

치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진화합니다. 19세기 이후 여러 역사

적인 이유로 우리의 한옥은 길을 잃었었습니다. 중간의 단절이 

없었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의 한옥

을 이어갔을 것입니다.”

아쉬운 점이 많이 남지만 장명희 원장이 바라보는 한옥의 

미래는 밝다. 앞으로 해야만 될 일들은 많지만 장명희 원장이 

바라는 것은 ‘한옥문화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

한 일’일 것이라 말한다. 제도의 틀에 묶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

한옥문화원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. 한옥관련 건축문화나 정보

들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‘마르지 않는 샘’이 되길 바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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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옥사진공모전 주관하는

한옥문화원장 장명희

한옥사진공모전 요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대상 : 한옥과 사진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

접수 : 2012년 4월 16일 (월) 18시

비용 : 무료

시상 : 대상(국토해양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)

포함 총상금 2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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